


사 도 신 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같  이

찬  송 하나님 저 왔어요 다 같 이

말 씀 봉 독 출애굽기 14:21~31 다 같 이

설  교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! 설 교 자

말 씀 나 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합 심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축 복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부모가 자녀에게
자녀가 부모에게

주 기 도 문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★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☚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
사랑의 하나님,

바다를 갈라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

무서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심이 돼요.

항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.
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1. 하나님은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?

2. 우리가 무서울 때, 누구를 믿고 기도해야 할까요?


